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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제1126호      

ㅣ 가해 ㅣ 2026.1.10    

본당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주님 세례 축일

“작게 ,낮게,함께”



미사 전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아멘.

그 리 스 도교  일 치 를  위 한  기 도



주일의 강론

주님 세례 축일



오늘의  전례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
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 1독서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6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
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
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화답송

입당 4 8 1

주님 세례 축일



제 2독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8
그 무렵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3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37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38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
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 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3-17
13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세례 축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신앙의  신비여

신앙고백ㅣ 사도신경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성 체 180, 154

파 견  1

봉 헌 237,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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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교무금 봉헌서 안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교우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과 재정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도 교무금 봉헌서를 미사 전 재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어, 
미사 중 봉헌 시간에 함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평일미사 일정 안내 ■

1월 14일(수)부터 2월 11일(수)까지 평일미사는 봉헌되지 않습니다.

2월 18일(재의 수요일)부터 다시 봉헌됩니다.

미사 참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대구교구 사제 인사 (면 / 임)

김종호(요셉) 신부

면: 교포사목(홍콩)

임: 안식년

예진광(이레네오) 신부

면: 대해본당 주임

임: 국외연수(중국 북경)

이재근(레오) 신부

면: 홍콩한인본당 전례협력사제

임: 교포사목(홍콩)

이지운(시몬) 신부

면: 교구 청년청소년국장 겸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 사무국장

임: 국외연수(중국 심천)

이성인(바오로) 신부

면: 국외연수(중국 심천)

임: 국외연수(중국 위해)

⸻

새 사명을 맡으시는 신부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례 축일

공지사항



강범규 빅토리노, 김신혁 안드레아, 김언정 율리아나, 김은숙 아가다, 박선주 엘리사벳
서경현 솔루토르, 오은주 아셀라, 이지훈 마태오, 이현철 라파엘, 임성희 수산나

임준홍 루카, 장재연 대건안드레아, 조해진 제노, 한남숙 울리까 마리아

납부 방법 
1. 미사 전 현금 납부 -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욱 테아)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쳇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교우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례 축일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삼종기도

미사 후 기도

주님 세례 축일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홍보 위원회 

+ 고해성사  :   오후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 QR 코드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아래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설치해 주세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gzkor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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